
추모예배에 대한 지침  

1. 추모예배에 대한 바른 인식  

  1)성경적 사후관에 대한 인식 : 우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사후관부터 인식시켜야 합니다. 

불신자들의 전통적인 사후관은 죽은 사람의 혼이 이승과 저승을 왕래하는 것으로 믿고 

있습니다. 그러나 성경적인 사후관은 단절사상이며(눅 16:19-31), 한번 죽은 자의 

혼이 떠돌아다니며 방황하는 것은 아닙니다. 그리고 사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

가르쳐 주고 있습니다. (히 9:27)  

   

   2)부활신앙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기회임을 인식시킴 : 전통적인 상례에서는 죽음에 대하여 

슬퍼하는 것뿐이요, 그 의식을 통해서는 위로받을 내용이나 근거가 없습니다. 

그러나  기독교의 추도예배는 부활의 약속을 선포하는 말씀에 따라 복음적 소망을 

가지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.  

 

   3)부모와 조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함 : 추모예배를 통해 부모와 조상을 

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. 히브리인들은 저들의 조상이 물려준 

기업을 소중히 여겨 발전시켜 나갔고 조상을 생각할 때마다 조상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

찬양하도록 했습니다.  

 

   4)가정의 공동체 인식 : 가정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

공동체입니다. 그러므로 추모예배는 흩어졌던 가족이 만나 사랑과 정을 확인하면서 가족적 

유대를 굳게 하며 하나님을 중심한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기회가 됩니다.  

 

2. 추모예배 때 주의사항  

   1)추모예배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: 추모예배의 목적을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. 

우선 고인의 과거를 다시 회고할 것, 생전에 고인의 교훈을 되돌아보고 후손들이 그렇게 살 

것을 다짐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말씀대로 올바로 살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.  

 

   2)사진을 준비하는 것은 좋으나  촛불을 켜거나 향을 피우지는 말아야 합니다.  

     특히 음식을 차릴 때 예배 전에 차려놓아서는 안되며 음식은 예배 후에 가족들이 함께 나누는 

것이 좋습니다. 추모예배 시간을 제사처럼 밤늦게 정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.  

 

   3)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: 추모예배 때에 고인만을 추모 하는데서 끝나서는 

 안됩니다. 무엇보다도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예배의 

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

* 더 참고하시려면 사랑의교회 홈페이지에서 경조부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 


